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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 연관에 필수적인 뉴런 앙상블

기억들은 상호 네트워크로 연관되어 저장된다. 그러나 기억 연관과 관련한 기본적 메커니즘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본 토야마 대학교 Kaoru Inokuchi 박사 연구팀은 마우스에서 두 가지 편도체 의존성 행동

과제인 “조건적 미각 혐오감 (conditioned taste aversion, CTA)”과 “청각 공포 조절 (auditory-

cued fear conditioning, AFC)”을 통해, CTA 과제에 사용되는 조건 자극이 기억의 자연적 활성

화를 시킨 후 AFC 과제의 조건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과

정에서 기저외측 편도체에서 겹쳐지는 뉴런 앙상블(overlapping ensemble)의 증가가 동반되고,

겹쳐지는 뉴런 앙상블의 억제는 CTA 기억 복구에 의해 유도되는 정지(freezing)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CTA 또는 AFC 기억의 복구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작은

집단의 공유된 뉴런 (coshared neuron)들이 기억 사이의 연결을 매개하고, 개별 기억을 불러 일

으킬 필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Overlapping+memory+trace+indispensable+for+linking%2C+butnot+recalling%2C+individual+memories

Procedure for suppressing the neuronal activity of the overlapping ensemble 
through yellow-light illumination.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Overlapping+memory+trace+indispensable+for+linking,+butnot+recalling,+individual+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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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2가지 억제성 뉴런 집단

생명체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 행동이나 수동적 행동의 적절한 반응 선택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 설치류는 진화론적으로 보존된 수동적 공포반응인 정지

(freezing) 행동과 능동적 반응인 도망(flight) 행동을 하게 된다. 중심 편도체(central amygdala, CEA)는 조건적 공포에 필수적인 전뇌 부위이며, 정지 행동에서 CEA에

존재하는 특정 신경 세포 집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어 있다. 그러나 CEA가 도망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CEA내에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공포 행동에 대한 신

경회로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스위스 프리드리히 미셔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Andreas Lüthi 박사와 Philip Tovote 박사 연구팀은 조건적 정지 및 도망 행동 사이를 전환하는(switch) 마우스 행

동 모델의 특정 세포유형에서 생체내 광유전학기법과 세포외 기록법을 사용하여, 능동적 반응 및 수동적 공포 반응이 별개의 상호 억제성 CEA 뉴런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를 발현하는 세포가 조건적 도망 행동을 매개하고, somatostatin-positive(SOM+) 뉴런의 활성화가 수

동적 정지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건적 도망과 정지 행동 사이에서의 균형은 CRF+ 뉴런과 SOM+ 뉴런 사이의 국지적 억제성 연결을 통해 조

절되고, 위협에 대한 적절한 행동 반응의 선택은 이러한 2종류의 억제성 뉴런 집단 사이의 경쟁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A+competitive+inhibitory+circuit+for+selection+of+active+and+passive+fear+responses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A+competitive+inhibitory+circuit+for+selection+of+active+and+passive+fear+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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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레스테롤, 심장엔 나쁘고 뇌엔 좋다" 출처: e-헬스통신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ss+of+astrocyte+cholesterol+synthesis+disrupts+neuronal+function+and+alters+whole-body+metabolism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뇌 건강에는 절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조슬린 당뇨병센터(Joslin Diabetes Center)의 히서 페리스 박사는 뇌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학습, 기억 등 중요한 뇌 기능이 손상된다는 쥐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3일 보도했다

쥐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SREBP2)를 녹아웃(탈락)시켜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자 뇌가 크게 위축되면서 학습과 기억 기능이 떨어지고

둥지 짓기 같은 익숙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박사는 밝혔다

이 쥐들은 또 다른 쥐들에 비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더 많이 연소되고 체중도 덜 늘어나는 등 대사 메커니즘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뇌가 신경세포의 성장과 기능 유지를 위해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페리스 박사는 설명했다

뇌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돕는 지지세포(support cell)인 성상세포(astrocyte)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뇌의 검문소인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콜레스테롤 대사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는 사뭇 다르다고 페리스 박사는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뇨병은 뇌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치매에 걸리기 쉬운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Loss+of+astrocyte+cholesterol+synthesis+disrupts+neuronal+function+and+alters+whole-body+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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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레스테롤, 심장엔 나쁘고 뇌엔 좋다＂ (계속)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치매 환자의 뇌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의 운반을 돕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APOE) 변이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변이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치

매 발생 위험이 15배나 높다

당뇨병과 치매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콜레스테롤이 그 매개체일 수 있다고 페리스 박사는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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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의 발병원이 도파민 생성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카라람포스 츌리스(Charalampos Tzoulis) 교수는 건강한 노인과 파킨슨병환자의

뇌세포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교수는 건강한 노인의 뇌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많은 DNA를 생성하며 노화로 인한 손상을 예방

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이같은 재생과정이 더뎌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내 DNA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는 별도의 DNA를 갖고 있는 진핵세포의 소기관으로, 노화 등으로 미토콘드리아 내 DNA

가 손상되면 신생 세포를 만들지 못해 에너지부족으로 질병이 유발된다

 츌리스 교수는 "연구결과는 노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생물학적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파킨슨병 발생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출처: 메디칼트리뷴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874000

Impaired mtDNA maintenance in the dopaminergic 
substantia nigra of patients with PD.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8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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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한 암, 혹시 전이 됐을까’… 혈액검사 한 번으로 확인한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

암이 무서운 건 전이를 하기 때문이다.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도 결국 다른 곳에서 또 암이 자라곤 한다.

한 번 암에 걸린 후 계속 다른 곳으로 전이돼 여러차례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

암이 전이되는 까닭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암세포가 혈액 속을 떠다니기 때문. 일명 혈액 내 순

환 종양세포(CTC)라고 부른다. 수술 후 항암제 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계속 CTC가 발견되는 환자는 암이 전

이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윤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박도윤 부산대병원 교수팀과 공동으로 CTC를 선택

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 Article: http://media.wix.com/ugd/11229a_46d7bc210c734975aa4c69119245496a.pdf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암세포 전이 가능성과 암 수술 경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패혈증 등 부작용이 있고, 뇌 관련 암이나 전립선암 등은 검사

자체가 어려운 현재의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종양세포를 미리 찾아내면 추가 검사를 통해 전이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CTC는 혈액 1㎖ 속 불과 수십 개 미만에 불과해 검출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혈액을 필터로 걸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종양세포는 남기고, 혈구세포는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해 CTC만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http://media.wix.com/ugd/11229a_46d7bc210c734975aa4c69119245496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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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한 암, 혹시 전이 됐을까’… 혈액검사 한 번으로 확인한다 (계속)

 이 기술로 암환자 142명과 정상인 150명의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 ㎖의 혈액에서 1분 이내에 종양세포를 95% 이상 잡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암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CTC에서 조직검사 때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혈액검사 한 번으로 CTC 확인은 물론 유전자 진단까지 가능

해진 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현장에 도입하면 의료진의 암 치료법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TC 수치를 알면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 암 수술 환자의 경과는 어떤지,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조 교수는 “소형 장비를 이용해 도입이 간편하고 사용법도 간단하다”면서 “병원 등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최신호 표지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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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분열증 환자들 '담배' 피는 이유 있네 출처: 메디컬투데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에서는 일부 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연구팀이 '네이쳐'지에 밝힌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니코틴이 정신분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의 신경학적 장애중 하나는 전전두피질이라는 판단과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포함한 뇌의 수행능을 담당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중 감정 조절과 장

단기 기억과 연관된 뇌 영역의 활성도 감소가 있으며 또한 정신분열증은 CHRNA5 라는 유전자 변이와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분열

증을 앓는 사람의 90% 가량이 흡연을 하며 이 중 대부분이 중증 흡연자이고 양극성장애를 앓는 사람의 60-70%도 흡연자로 나타난 바 있다

그 밖에도 하루 피는 담배의 양과 CHRNA5 유전자 변이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CHRNA5 변이가 전전두피질 활성도 감소를

유발하는지를 살피고 만일 그렇다면 니코틴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정신분열증과 흡연 위험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CHRNA5 유전자내 alpha 5

nAChR 부분내 변이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이 같은 쥐에게 니코틴을 투여한 결과 니코틴이 뇌 속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 전전두피질내 활성도가 증가

하고 인지능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니코틴을 꾸준히 투여한 결과 손상된 인지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흡연을 통해 자가 치료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지가 이번 연구결과 설명가능해졌다"라고 밝히며 "니코틴이 유전적 인자로 인한 인

지능 손상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신분열증의 비중독적 니코틴 기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11273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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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연관된 인지능력 손상과 연관된 것으로 이전에 알려져 온 비타민 A가 알츠하이머

질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연구팀이 'Acta Neuropathologica'지에 밝힌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태아기 비타민 A가 저하된 쥐들이 알츠하이머질환을 앓는 사람의 뇌

에서 플라크로 발현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비타민 A 저하가 인지능 손상과 연관이 있으며 일부 연구들에 의하

면 비타민 A가 글루코코티코이드 경로를 사용 간접적으로 신경생물학적 기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또한 비타민 A가 건강한 기억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로 인한 인지능 손상 예방을 위해 비타민 A 보충제를 섭취할 것이 권

고되어 왔다

7. '비타민A' 결핍 뱃 속에서부터 '알츠하이머질환' 유발 출처 : 메디컬투데이

* Article: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1-017-1669-y

Pre- and postnatal MVAD(Marginal vitamin A deficiency) increases Aβ level and neuritic
plaque formation in the AD model mice.

* VAN : Vitamin A Normal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1-017-166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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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구결과들 속 비타민 A 부족이 알츠하이머질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 비타민 A가 결핍된 쥐들이 산전 손

상 증후를 보였다

연구결과 비타민 A가 경미하게 결핍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높이고 이 같은 쥐들이 자라면서 기억력과 학습능 검사 결과가 크게 나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팀은 "임신중 같은 조기에 조차도 비타민 A가 경미하게 부족해도 뇌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같은 영향이 향후 알츠하이머질환 발병에 결정적 해로

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7. '비타민A' 결핍 뱃 속에서부터 '알츠하이머질환' 유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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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Tau+reduction+prevents+neuronal+loss+and+reverses+pathological+tau+deposition+and+seeding+in+mice+with+tauopathy

8. 알츠하이머질환 연관 뇌 손상 회복시키는 물질 규명 출처: 메디칼투데이

쥐에서 알츠하이머질환과 연관된 뇌 손상을 멈추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27일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지에 밝힌 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anti-tau oligonucleotide 라는 인공적으로 합성

한 물질이 알츠하이머질환 표지자인 타우 단백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적으로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축척되게 만든 쥐에게 한 달 동안 매일 anti-tau oligonucleotide 를 투여한 후 쥐들이 생후 12개월이 되었을 시 뇌 속 타우 단백

질 엉킴과 타우 RNA 양을 측정한 이번 연구결과 anti-tau oligonucleotide 라는 합성 물질이 뇌 타우 단백질을 줄이고 뇌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nti-tau oligonucleotide 로 치료되지 않은 생후 9개월된 쥐에 비해 이로 치료된 생후 12개월된 쥐의 총 타우 단백질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anti-tau

oligonucleotide 가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회복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anti-tau oligonucleotide 로 치료된 쥐들이 치료되지 않은 쥐들보다 한 달 가량 더 오래 살고 생후 9개월에 뇌 속 해마 영역 위축이나 신경괴사 증후도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체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뇌 속 타우 연관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이 최초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Tau+reduction+prevents+neuronal+loss+and+reverses+pathological+tau+deposition+and+seeding+in+mice+with+tau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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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스트로겐으로 PTSD 예방 가능? 출처 : 메디칼업저버

에스트로겐이 DNA 메틸화로 만들어진 유전자 PTSD 발병과 관련있다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이 가능하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하버드의대 Stephanie Maddox 교수팀이 미국 에모리대학 K N Conneely 교수팀과 공동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로, Molecular

Psychiatry 1월 17일자 온라인판에도 논문이 게재됐다

공동 연구팀은 트라우마 프로젝트인 GTP(Grady Trauma Project)에 등록된 여성 278명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이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PTSD 위험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와함께 대상군의 개별면담도 함께 시행했다

GTP는 미국내 저소득층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PTSD을 악화시키는 데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정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대상군의 혈액 샘플 및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에스트로겐이 DNA 메틸화(DNA methylation)로 인해 만들어진 유전자가 PTSD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확

인했다

이 유전자는 공포반응을 조절하는 HDAC4 유전자로, PTSD 환자군에서 HDAC4 유전자 메틸화가 더욱 높았다는 게 연구팀 부연이다

* Article: 
http://www.nature.com/mp/journal/vaop/
ncurrent/pdf/mp2016250a.pdf

http://www.nature.com/mp/journal/vaop/ncurrent/pdf/mp2016250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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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스트로겐으로 PTSD 예방 가능? (계속)

HDAC4 유전자는 학습, 기억형성 및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다

HDAC4의 높은 메틸화는 에스트로겐의 낮은 수치는 물론 뇌의 공포반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을때만 HDAC4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만큼,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하면 PTSD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실제로 HDAC4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 대상군의 뇌를 관찰한 결과, HDAC4 유전자 변이가 더욱 많이 일어날 수록 공포반응 역시 크게 유발됐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은 쥐에서 HDAC4 유전자 메틸화가 매우 높아, 두려움 등의 공포 반응 역시 극대화 됐던 것. 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쥐에서는 HDAC4 유

전자 메틸화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아지지 않았다

Maddox 교수는 한 외신(medicalnewstoday)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하면 공포반응에 관여하는 HDAC4 유전자 변이 역시 조절해 PTSD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에스트로겐이 실제 여성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신건강질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 더

욱 많은 근거는 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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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난치성 악성 뇌종양 '교모세표종' 차단 약물 발견 출처 : 메디컬투데이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이라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악성 뇌종양에서 이 같은 종양 성장을 유발하는 단

백질을 차단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텍사스대학 연구팀등이 'Cell Reports'지에 밝힌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MRI 상 보여지는 뇌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는 악성 종양으로 세포의 이종성 성질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 실

제로 세포중 일부는 치료에 반응하지만 다른 일부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악성종양의 치료로른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대개 사용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 2-3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증 교모세포종을 앓는 환자들은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도 평균 생존율이 14.6개월에 불

과하고 2년 생존율도 약 30%에 불과하고 재발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Article: file:///C:/Users/Prof.Choi/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KO9IDZ54/PIIS2211124716317715.pdf

file:///C:/Users/Prof.Choi/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KO9IDZ54/PIIS2211124716317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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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난치성 악성 뇌종양 '교모세표종' 차단 약물 발견 (계속)

하지만 이 같은 질환에 대한 유전적 옵션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교모세포종의 주 유발인자로서 수용체 tyrosine

kinase (RTK) 유전자내 변이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 같은 유발인자 변이를 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이 교모세포종 치료에 성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교모세포종을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됐다

연구결과 미스라마이신(Mithramycin) 이라는 약물이 교모세포종 유발 전사인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이 종양 성장의 시작점에서 역할을 하는 RTK 유전자 변이에 잘못 집중하며 교모세포종의 지속적 성장에는 집중하지 못한 바 이번 연구결

과 일단 종양이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진행을 하면 RTK 유전자 변이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암이 자라는데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팀은 RTK 유전자 대신 Sox2, Olig2, 그리고 Zeb1 라는 교모세포종을 유발하는 세종의 전사인자들을 규명했다

연구결과 이 같은 신경발달적 전사인자들이 교모세포종 성장을 유발하기 위해 재활성화되고 미스라마이신이 이 같은 전사인자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작용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임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던 미스라마이신이 이 같은 전사인자들을 억제 교모세포종이 추가로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

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거의 모든 교모세포종이 공유하는 약물로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일련의 결정적인 유전자 군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간독성등 부작

용이 있는 미스라마이신을 교모세포종 치료용으로 재목적화 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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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기술이 향후 10~15년에 걸쳐 사회·경

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세계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10가지 핵심 미래 기술을 선정

했다

 OECD는 미래 기술이 발전하게 될 배경으로 8가지 메가 트렌드를 꼽았다. 인구, 천연자

원 및 에너지, 사회, 부·건강·웰빙, 국가의 역할, 글로벌화, 경제·일자리·생산성, 기후변화

와 환경이다

 고령화, 인구 증가, 경제 위기, 온실가스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앞으로 과학기술의 영향

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식, 인재, 자원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2030년 미래를 이끌 10가지 핵심 기술을 선정하면서 "이

기술들은 불확실성, 위험, 윤리적 이슈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예를들어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미래 일자리 우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발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3D 프린터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바이오 기술의 안

전성 및 인간의 존엄성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혁신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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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OECD가 선정한 10가지 기술이다

◇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은 물류 및 제조업 부문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전망. 노동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엔터테인먼트, 의료,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 확대가 기대됨. 인공지능이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물인터넷, 운송,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필요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별 기업의 혁신 및 경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빅데이터 부석은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음. 특히 공공 연구 데이터의 접근성 확

대는 연구의 효과 및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 다만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과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 법적 제도 개편, 사회적

불평등 해결, 프라이버시 안전성, 보안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줄 전망. 그 중 헬스케어, 제조업, 네트워크 산업, 정부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비트코인, 국가간 송금·결제, 클라우딩 펑딩, 인증 시스템 생성,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 다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음

◇ 신경기술

 신경기술은 뇌를 이해하고, 신경 관련 질병을 연구 및 치료함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에 초기부

터 윤리, 법, 사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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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생물학

 저탄소 연료, 백신, 맞춤형 작물과 같은 에너지, 의학, 농업뿐만 아니라 화학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최근에는 유전자 편집, DIY(Do It Yourself) 

트렌드가 부상. 바이오 안전 및 윤리적 이슈가 존재

◇ 나노소재

 나노소재는 의학, 에너지, 수소저장, 촉매제, 경량 건축, 자외선 보호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확대될 전망. 다만 높은 연구개발비, 환경에 대한 위험성, 규

제의 불확실성 등이 상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적층가공기술

 적층가공기술은 일반적으로 3D프린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 헬스, 의학, 바이오기술 분야에 혁신을 촉진하고 기계공학, 자동화, 우주방위 산업의 금속 가공 기술

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 다만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과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나노마이크로 위성

 최근 500kg 미만의 고성능 소형·초소형 위성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소형위성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공공데이터 수집양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첨단에너지 저장 기술

 첨단에너지 저장 기술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지리적 격차를 줄여줄 것. 소형 가전제품에 첨단에너지 저장 기술이 활용되고 에너지 그리드와 같은

대규모 저장 기술 수요도 늘어날 전망.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발 초기 단계로 향후 에너지 저장기술의 비용 효율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이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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